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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가요?

인천시립예술단이 삶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 인천시립예술단 ‘2022년 찾아가는 공연’시작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3월 23일 인천간재울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집과 학교만을 오가며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정서적 면역력을 높이고 활기를 불어

넣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은 인천시립교향악단에 새롭게 부임한 정한결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2021년에는 독일 국제 지휘자 콩쿠르에서 3위 입상 및 청중상을 

수상한 그답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선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72명의 인천

시향 단원들은 비제의 카르멘 서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주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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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병 서곡 등 친숙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100여 명만 강당에서 거리두기로 좌석을 배치해 

연주회를 감상했으며, 다른 학생들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실에서 음악을 즐겼다. 

학생들은 특히 ‘캐리비안의 해적’, ‘인생의 회전목마(하울의 움직

이는 성OST)’ 등 영화를 통해 익숙하게 접했던 음악들이 들려오자 

반가워하며 한껏 집중하였다. 

인천간재울초등학교 교직원은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다. 철저한 방역 

하에 무사히 학생들에게 인천시향의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준 인천시향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간 인천시립예술단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도서(섬)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군부대, 현업기관(경찰, 소방) 등에서 꾸준히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91회가 진행됐으며, 

약 2만8천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오영철 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뛰어난 

기량과 열정을 가진 인천시립예술단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감동을 느껴

보시기 바란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여 문화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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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취약 계층의 향유 기회를 점차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예술단운영팀 032-420-2742

<붙임> 인천시립예술단 ‘2022년 찾아가는 공연’(’22.3.23)  

찾아가는 공연 사진


